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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

험 1차시험이 전국 5개 지구 32개 시험장에서 

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교시 과목인 자료해석

과 3교시 상황판단영역 모두 문제 간 난도 편

차가 컸다는 평을 받았다.

각 과목의 전년대비 체감난도 평가 등에 대

해서는 응시생에 따라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

경향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지난해와 

비슷했고 특히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모두 쉬

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간의 난도 편차가 커서 

시간 안배와 문제 선별 능력이 요구됐다는 의

견들이 나왔다.

먼저 자료해석영역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응

은 지난해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. 지난해 자료

해석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쉬

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간의 격차가 컸다는 평

가를 받았다. 실수를 유발하거나 시간 소모가 

많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주어진 시간 

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정확한 답을 찾

을 수 있는 문제 선별 능력과 시간 안배가 중

요한 시험이었다는 것이다.

자료해석은 올해도 문제 간 난이도 편차가 

컸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간 부족을 언급한 응

시생들도 적지 않았다. 응시생 A씨는 “지난해

와 비슷했던 것 같다.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

제 간 편차가 컸는데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

이 쏟았다가 쉬운 문제에도 충분히 집중하지 

못한 것 같다.”며 아쉬워했다.

응시생 B씨도 시간 배분의 중요성을 언급

했다. “이번 자료해석은 제 시간에 못 풀겠다 

싶은 문제를 잘 선별하고 과감히 스킵하는 역

량이 필요한 유형이었다고 생각한다.”며 “시

간 배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느끼는 체감난

도도 좀 다르고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

다.”는 의견을 보였다.

“작년보다 어려웠다.”고 평가한 응시생 C씨

는 “계산 문제 자체도 많았고 정확한 계산이 

필요한 문제나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서 시

간 소모가 많았다.”고 말했다.

응시생 D씨는 “신유형 문제들이 꽤 나왔다. 

풀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찝찝한 느

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서 불안한 생각이 든

다.”는 응시소감을 전했다.

상황판단 영역의 경우 퀴즈 문제의 비중이 

컸고 문제 자체의 난도도 매우 높았다는 평가

들이 많았다. 응시생 E씨는 “갈수록 상황판단

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

다. 올해는 문제의 거의 절반이 퀴즈 문제로 

나왔는데 퀴즈의 경우 순발력 등 타고난 역량

이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라 응시생에 따라 

5급 공채·외교관후보자 1차, 

자료·상황 “문제 간 난도 편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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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감난도 편차가 있었을 것 같다.”는 의견을 

나타냈다.

이번 상황판단 시험에 대해 응시생 F씨는 

“법조문 문제는 쉬웠는데 퀴즈는 역대급 난이

도였다. 문제 수도 많고 어려워서 시간을 너무 

많이 소모했다.”고 평가했다.

응시생 G씨는 “상황판단은 지난해보다 더 

어려웠다. 퀴즈는 말할 것도 없고 법조문도 얼

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함정이 많았던 것 같

다.”는 견해를 보였다.

또 다른 응시생 H씨는 “체감난도는 지난해

와 비슷했다. 상황판단에서 법조문이나 일치

부합은 축소되는 추세인 것 같다. 자료도 그

렇고 상황도 문제들이 극과 극인 느낌이 있었

다. 전반적으로 스타일이 좀 달라진 느낌도 들

었다.”고 평했다.

참고로 지난해 상황판단은 텍스트 영역의 

감소와 법조문 문제의 증가, 퀴즈 문제의 난도 

상승 등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출제유

형에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.

이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

370명 선발에 1만2504명이 지원했으며 금일 

시험에는 9632명이 응시, 77%의 응시율을 기

록했다. 지난해의 82.2%에 비해 5.2%p 하락

한 수치로 이같은 응시율 하락은 코로나19에 

대한 불안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. 이번 시

험의 결과는 오는 6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. 

코로나19라는 커다란 변수를 안고 치러진 이

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

목된다.

(출처/법률저널)


